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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희망 뚝딱!」 추진

- 주거환경 개선과 건설기능훈련 수료생 실습을 연계한 '상생형' 사회공헌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건설기능 인력 육성을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희망 뚝딱!」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공제회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의 보수 공사와 건설기능
훈련 수료생의 현장실습을 하나로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기획
했다. 취약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훈련 수료생에게는 
훈련기관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시공에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건설
현장 진입을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취지다. 이를 통해 건설기능을 
활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제회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5일 첫 
결실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첫 대상 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주택으로, 공제회는 거주자의 
일상적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휠체어 진입로 및 승·하차 공간 개선 
▲노후 창호 교체 ▲실내 마감재 정비 등을 진행했다. 특히 현직 기능장 
등 숙련기능인의 밀착 지도 아래 훈련 수료생들이 참여하여, 현장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냈다.



공제회는 이번 1호 가구를 시작으로 ’26년 추가적인 대상 약 2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취약계층 등의 주거 개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기능인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수료생들에게 살아있는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신규 건설 인력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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